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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님 달 님 작 은 도 서 관
#경기도 수원시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해님달님들이 모여 오랫동안 꾸어온 꿈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부설 도서관입니다. 해님달님

이라는 이름은 이 회의 전신인 ‘수원 동화읽는어른 모임’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요. 

지금도 수원지회는 서로를 해님달님 가족이라 부르지요. 해님달님들이 모여 오랜 

시간 함께 꾸어온 꿈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그렇게 만들어

졌지요.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랑방의 공간을 

넘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고자 합니다. 그 아지트에 좋은 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어른이 서로 만나 좋은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이용자와 봉사자, 운영

자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긴급지원119203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다른 활동가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진행이 얼마나 힘들었

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긴급지원119를 통

해 가벽과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전후로

는 잠까지 설쳤습니다.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으러 일일이 다

니는 건 사실 힘들었어요. 제한된 금액으로 조건에 맞춰 지출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업체를 알아봐주고 공사할 때는 열일 제쳐두고 

도서관에 나와 작업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모두 활동가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 덕에 좋은 결과를 낸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로 오래된 짐들을 꺼내 풀어보고는 옛 생각에 즐

겁기도 했지요. 공사와 더불어 대청소를 두어 번 했을 때입니다. 

오래된 짐들을 꺼내 풀어보며 추억도 함께 되새겼습니다. 그래도 

버릴 건 버려야 새로운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새

삼 깨달았어요. 도서관은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막연하게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공간

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에 따라 사람

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뿌듯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창고 공간에 가벽과 출입문이 설치되자, 

탄성과 함께 물개박수를 치며 테이블과 의자를 옮겨 자리에 

앉아보던 날이 생각납니다. 도서관이 넓어지고 예뻐진 것 같다

는 이용자들의 말에 우쭐하기도 했고요. 무릎이 아프신 동네 어르

신들께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좋아하시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 가벽과 출입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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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바뀌었냐고 묻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너희들 책 많이 읽

으라고 의자도 사놓고 좋은 책꽂이도 넣었다고 하자 배시시 웃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던 그 날도 생각나요. 이런 맛에 

합니다. 

요즈음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 모두 도서관

이 넓어졌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제한된 공간에 늘어

가는 책들은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책을 읽기가 더 좋아

졌다는 말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적되는 건 검색

용 컴퓨터입니다. 사서에게 일일이 찾아봐 달라하기도 뭣하고 혼자

서 찾자니 힘들고요. “다른 공공도서관엔 다 있어요. 그러니 해님달

님에도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이에 대

해서도 차차 더 고민해봐야겠지요. 

2018년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둥지로 

더 확실하게 변신해보려 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쉼터,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

엇보다 책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상과 주제, 그에 따른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가들의 나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도서관이 살아 움직

이게끔 열정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길, 든든한 벗으로 힘이 되어주니 늘 고맙습니다. 오

래도록 함께 행복했으면 합니다.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